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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세수부터 헬스 뿌시기까지! 고부 케미 찰떡호흡!
쪽진 롱테일+계량 한복 ‘디테일�’ 웃음 만발!
‘현생 N년차’ 돌입 전생 편입생!
좌충우돌 � 문명 적응기!
허를 찌르는 반전 일상! 피비 작가표 코믹 코드 인기 견인!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새 에피소드 공개!

주말 강자 ‘아씨 두리안’이 매회 현대적인 코드를 독특하게 녹여내는 신박한 전개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유머러스함으로 각광받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기묘한 월식이 일어나던 밤 시공간을 초월해 넘어온 두 여인
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판타지 로맨스다. 피비(Phoebe, 임성한) 작가의 기발한 필력과 배우들의 열연을 중심
으로 판타지, 스릴러, 드라마, 코믹 등 다양한 장르의 맛을 녹여낸 다채로운 분위기로 인기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봐도 웃
음 모먼트를 유발하는 코믹한 명장면들을 꼽아봤다.

#“여기가 뒷간이라고?” 변기 세수+화들짝 TV 보기!

전생에서 현생으로 넘어온 고부 관계인 두리안(박주미 분)과 김소저(이다연 분)가 신들린 코믹 호흡과 웃음 포텐으로 눈길을 끌며
작품이 지닌 유머러스한 결의 매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신문물로 도배된 현생 N년차 적응기에 돌입한 두 여인의 폭소 만발 코믹 언
행이 매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초반 신박한 전개로 웃음 폭탄을 제공한 장면은 변기물 세수다. 전생에서 현생으로 타임리프했기에 이렇게 깨끗하고 편리한 곳이
뒷간인지 알리 없는 두리안과 김소저는 현대식 화장실을 보자마자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 두리안은 변기에 고인 맑은 물에 홀린 듯
자리를 잡은 뒤 세수를 시작하고, 이를 본 가정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누가 변기에 얼굴을 씻어?”라고 타박하는 가정부에게 오
히려 “이 맑고 깨끗한 물에 어떻게 볼일을 볼 수 있냐”라고 되물었다.

게다가 현대식 물건들이 놀라운 두리안과 김소저에게 소리가 나오는 TV는 그야말로 신박함 그 자체. 가정부가 “티비 켜”라고 하자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이를 본 고부는 놀라 서로를 얼싸안았다. 두리안과 김소저는 TV 속 드라마 스토리에 감정을 몰입해 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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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모습이 생경하기만 하다. 두리안의 우아한 손놀림으로 완성된 변기 세수 장면부터 화들짝 TV 입문기까지 초반부터 시청자
들을 박장대소하게 만들며 꿀잼 드라마로 각인됐다.

#한글 배우기부터 엑스트라 출연까지! 하루가 모자란 고부!

두리안은 기이한 월식이 일어나던 날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사실에 두려웠지만 죽었던 아들(유정후 분)과 그의 진짜 친부인 돌쇠(김
민준 분)가 단씨 집안의 남자들로 환생해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 단씨 집안에 남아보려고 노력한다. 이에 두리
안은 집안에서 버틸 수 있는 무기를 생각하던 차에 전생에 돌쇠와 똑같이 생긴 현생 잘생남 단치감(김민준 분)에게 “공부했으면 합
니다. 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한다. 이에 단치감이 선생님을 따로 붙여줘 두리안과 김소저에게 한글 배우기, 휴대전화 사용법 등
각종 문물을 접하게 해줬다. 이 과정에서 두리안과 김소저는 배울 때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눈빛을 보이며 현대 문물 적응기를 유
쾌하게 표현해 깨알 웃음을 선사했다.

엑스트라 배우 도전기도 호기심을 자극한 웃음 유발 장면이었다. 허리까지 내려온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에 한복을 입은 두리안과
김소저는 영락없는 조선시대 비주얼.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엑스트라 배우로 캐스팅된 두 사람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리자 어
안이 벙벙하기만 했다. 배우로 환생한 아들 언이 천대받으며 고생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만인이 우러러보는 직업임을 알게 돼 기뻐
하게 된 것. 특히 김소저는 오만원권 지폐에 새겨진 신사임당을 바라보며 “여인들이 더 대접 받고 위세를 떠는 세상같다”라고 말하
는 등 고부의 재빠른 현생 적응 콤비 플레이가 빛을 발하며 웃음을 안겼다.



#“이 차림으루 어떻게” 신문물 운동 기구로 미모 업그레이드!

두리안과 김소저의 어정쩡한 7부 한복 운동복과 운동 기구 적응 장면도 ‘아씨 두리안’만이 선사할 수 있는 티키타카 호흡 결과물로
영원히 박제될 코믹 명장면이다. 엑스트라 배우로 단시간에 고수익을 얻게 되자 두리안과 김소저는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호기심을 보인다. 이에 단치정(지영산 분)은 두 사람에게 미모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 독려에
나서고, 집안에 설치된 운동방에서 개별 지도에 돌입한다.

두리안과 김소저는 한복 치마 아랫단을 잘라 풍성한 바지 모양의 운동복을 만들고 자른 치맛단을 허리에 동여맨 우스꽝스러운 차
림으로 대변신해 등장만으로도 웃음을 선사했다. 단치정의 지도에 따라 아령부터 공 운동에 전념하는 두리안과 김소저의 진지한
표정이 발랄한 운동 동작과 묘한 대치를 이루며 코믹한 분위기에 강렬한 엔딩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현생 최첨단 문물 적응에 여념이 없는 러블리한 고부 두리안과 김소저의 대환장 티키타카 호흡이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강
탈하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기묘하면서도 판타지한 이색 장르에 폭소를 유발하는 코믹 코드까지 얹어지며 제대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아씨 두리안’은 매
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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